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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영아기 기질과 걸음마기 문제행동 간의 종단적 관계에서 어머니 행동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12개월 영아-어머니 83쌍(남아 35명, 여아 39명)을 대

상으로 어머니 보고를 통해 12개월 영아의 기질 및 18개월 영아의 외현화 및 내재적 문제행동을 측정하

였다. 그리고 영아가 12개월일 때 모아상호작용을 관찰 및 녹화하여 어머니의 행동(반응적 행동, 부정적 

행동, 간섭적 행동)을 코딩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어머니의 행동유형에 따라 영아의 상이한 기질 특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반응적 행동은 영아의 활동 수준과 달래

기 쉬움 기질 특성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약한 자극 추구와 두려움 기질이 내재적 문제행

동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미하게 조절하였으며 어머니의 부정적 행동은 기질 중 영아 두려움과 약한 자극 

추구 특성이 걸음마기 동안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미하게 조절하는 변인이었다. 마지

막으로 어머니의 간섭적 행동은 영아의 제한에 대한 고통과 활동 수준 기질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영아의 달래기 쉬움 기질 특성이 내재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였다. 결론적으로 영아의 

세분화된 기질 차원들은 어머니 행동에 따라 걸음마기 외현화 및 내재적 문제행동 발달을 다양하게 예측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문제행동 발달의 예방 및 조기 개입과 관련해서 논의되었다.

주요어 : 영아 기질, 영아기 모아상호작용, 어머니 행동, 걸음마기 외현화 문제행동, 걸음마기 내재적 문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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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들은 사회적 상황

에서 적응에 곤란을 경험하고, 학업 성취에 

어려움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아동

들은 청소년기 비행과 성인기 범죄에 연루될 

위험성이 크다(Broidy et al., 2003; Eisenhower, 

Blacher, & Bush, 2015; Harvey, Breaux, & 

Lugo-Candelas, 2016; Sitnick, Shaw, & Hyde, 

2014; Stifter & Dollar, 2016). 전생애발달적 관

점에서 문제행동의 발달경로에 대해 꾸준한 

연구 관심이 증가하고, 더불어 문제행동의 심

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여러 연구자

들은 특히 문제행동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시

기인 생애 초기, 즉 걸음마기에 주목해 왔다.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했던 영아기와 달리 

걸음마기가 되면서 아동들은 자유롭게 움직이

고 자율성도 커지게 된다. 이 시기에 많은 아

동들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쉽게 짜증

이나 분노를 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정도가 심할 경우 장기적으로 부정적

인 발달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Stifter & 

Dollar, 2016). 특히 선행 연구들은 걸음마기의 

문제행동이 아동기와 청소년기 심지어 성인

기까지 지속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Basten et 

al., 2016; Broidy et al., 2003; Kjeldsen, Janson, 

Stoolmiller, Torgersen, & Mathiesen, 2014). 예를 

들어, Basten 등(2016)의 연구에서는 18개월에 

문제행동을 나타내지 않았던 아동의 경우 6세

에도 문제행동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18개월

에 외현화와 내재적 문제행동을 보인 아동은 

6세에 문제행동을 지속적으로 나타내었다. 

Kjeldsen 등(2014) 또한 18개월에 문제행동을 

더 많이 나타낸 아동일수록 청소년기에 지속

적으로 문제행동을 가질 경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걸음마기에 문제행동을 

확인하는 것은 연구자나 임상 관련자들이 이

러한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고 개입하는 것뿐

만 아니라 위험군에 속하는 아동을 미리 알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편 걸음마기 문제행동의 전조가 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노력도 지속되고 

있다(Hessler & Katz, 2010; Loeber, Burke, & 

Pardini, 2009), 몇몇 연구자들은 걸음마기의 문

제행동을 예측하는 이전 월령에서의 영아 특

징에 대해 종단적으로 탐색연구를 실시하였고

(Basten et al., 2016; Kjeldsen et al., 2014), 그 결

과 영아 기질이 지속되는 문제행동의 주요 선

행요인이 됨을 제시하였다. 특히 기질은 출생 

직후부터 드러나는 개인차로서 문제행동을 조

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변인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연구 흐름을 반영하여 걸음마기 동

안의 문제행동과 관련될 수 있는 영아기 기질

적 특성을 세분화하여 확인하고, 이 둘 간의 

종단적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기질과 문제행동 간 관련성에 대

한 선행연구들은 세분화된 기질 차원보다는 

하위 기질 차원 여러 개를 하나로 묶은 상위 

기질 차원이 문제행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연구해왔다(Bohlin & Hagekull, 2009; 

Crawford, Schrock, & Woodruff-Borden, 2011; 

Gartstein, Putnam, & Rothbart, 2012). 상위 기질 

차원이란 Gartstein과 Rothbart(2003)에 의해 제

시된 개념으로서, 기질은 크게 세 가지 상위 

차원인 부정정서(negative emotionality)와 외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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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gency) 그리고 자기 조절과 관련한 기질로 

영아기의 조절 능력(regulation capability) 혹은 

아동기의 의도적 통제(effortful control)로 나뉜

다. 부정 정서의 경우, 제한에 대한 고통, 두

려움, 슬픔, 고통으로부터의 회복률 4가지의 

하위 차원을 포함하고 있다. 외향성은 활동 

수준, 미소와 웃음, 접근, 강한 자극 추구, 음

성 반응, 지각적 민감성의 6가지 하위 차원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영아기의 조절 능력은 

정향 지속성, 약한 자극 추구, 안기기 그리고 

달래지기 쉬움의 4가지 하위 차원을 포함한다. 

몇몇 연구들은 이처럼 세분화된 하위 기질 차

원들이 서로 다르게 문제행동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김수정, 곽금주, 

2007; 김연수, 곽금주, 2016; Eisenberg et al., 

2001). 예컨대 김수정과 곽금주(2007)의 연구

에서는 생후 6개월 영아의 두려움과 슬픔 기

질이 18개월 걸음마기의 문제행동을 유의미

하게 예측하였지만, 같은 부정정서의 하위차

원으로 속하는 제한에 대한 고통과 고통으로

부터의 회복률은 문제행동과 관련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Carrasco, Holgado-Tello, Delgado와 

Gonzalez-Pena(2016)의 연구에서는 부정 정서

가 유의미하게 이후 문제행동을 예측했지만, 

Belsky, Hsieh와 Crnic(1998)의 연구에서는 부정 

정서가 문제행동을 예측하지 못했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하여 볼 때 상위 차원의 기질과 

문제행동 간 관계에 대해 비일관된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는 점과 세분화된 기질이 문제

행동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Tackett, Martel과 

Kushner(2015)에 따르면 상위 차원의 기질 특

성은 문제행동 발달의 일반적인 위험 요인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Baker, Jacobson, Raine, 

Lozano, & Bezdjian, 2007; Dick et al., 2008), 문

제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발달 과정과 요인을 

알기 위해서는 세분화된 기질 차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Eisenbergh et al., 

2004). 문제행동이 나타나게 된 과정과 특히 

관련된 기질 차원을 명세화함으로써 문제행동

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

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각각의 하위 

기질 차원을 세분화하여 문제행동 발달 간 관

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기질과 문제행동 간

의 직접적인 관계에만 초점을 두기보다 아동

의 기질과 함께 상호작용하여 문제행동 발달

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Stifter & Dollar, 2016).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문제행동과 관련된 변인으로 사회

경제적 지위(Basten et al., 2016), 어머니의 행동

(조성덕, 한세영, 2013; Verhoeven, Junger, van 

Aken, Dekovic, & van Aken, 2010), 그리고 어머

니의 교육 수준(임미지, 문혁준, 2014; Basten 

et al., 2016; Kjeldsen et al., 2014) 등을 밝혀왔

다. 최근 Bates, Schermerhorn과 Petersen(2012)

은 이러한 환경적 요인들이 기질의 표현

(phenotypes)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즉, 기질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

이다. 특히 영아기의 자녀는 부모에게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이 시기의 어머니 행동은 아

동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로 연구자

들은 모아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의 행

동이 아동 기질과 함께 문제행동 발달에 영향

을 미치는 가장 큰 환경 요인임을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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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Chang & Shaw, 2016; Karreman, de Haas, 

van Tuijl, van Aken, & Deković, 2010; Stright, 

Gallagher, & Kelley, 2008). 이에 따라 연구자들

은 어떻게 특정 어머니의 행동이 특정 아동 

기질과 상호작용하여 문제행동을 악화시키는

지 혹은 완화하는지 여부를 탐색하기 위해 노

력해왔다. 어머니 행동은 크게 두 가지 방식

으로 영아 기질과 걸음마기 문제행동 간 관계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Lerner, Cstellino, 

Terry, Villarruel, & McKinney, 1995), 하나는 어

머니 행동이 기질과 문제행동 간 관계를 조

절하는 것이며(Belsky, Bakermans-Kranenburg, & 

van Ijzendoorn, 2007) 다른 하나는 어머니 행동

이 기질과 문제행동 간 관계를 매개하는 것이

다(Putnam, Sanson, & Rothbart, 2002). Karreman 

등(2010)의 연구에서는 어머니 행동이 영아 기

질과 문제행동 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

과 매개 차원에서 모두 확인하였고, 그 결과 

어머니 행동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났

지만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세분화된 기

질 차원들과 문제행동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

는 어머니 행동의 조절효과에 초점을 두고 위

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몇몇 연

구에서는 세분화된 각각의 기질 차원이 서로 

다르게 어머니 행동과 상호작용하여 다양한 

발달 결과를 가진다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Edwards & Hans, 2015; Karreman et al., 2010). 

쉽게 화를 내는 기질을 가진 아동의 경우 부

정적인 어머니 행동을 경험했을 때 그렇지 않

은 아동보다 더 높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였

다(Edwards & Hans, 2015). 그러나 기질적으로 

두려운 아동의 경우 어머니의 부정적 행동을 

경험할 때 외현화 문제행동 발달보다는 내재

적 문제행동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Karreman et al., 2010). 이러한 결과들은 각 세

분화된 기질 차원이 어머니 행동에 따라 서로 

다르게 문제행동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외현

화 문제행동과 내재적 문제행동이 서로 다른 

발달 경로를 가진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그러

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부정 기질 차원

의 하위 유형인 두려움 기질에 국한되어 있

으며 세분화된 기질 차원과 문제행동을 어머

니 행동과 함께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물다

(Karreman et al., 2010).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부정 기질 차원 외에 외향성이나 조절 능력의 

세분화된 하위 차원들도 어머니 행동에 따라 

서로 다르게 문제행동 발달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이처럼 다양한 하위 기질 차원들이 안정화

되는 12개월에 영아 기질을 살펴보았다. 그리

고 이러한 영아의 세분화된 기질 특성이 문제

행동이 처음 나타나는 18개월의 외현화 및 내

재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어머니에게 

상대적으로 크게 의존하는 걸음마기 이전 영

아기의 어머니 행동이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문제를 알아보

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1> 12개월 영아 세부 기질 차

원과 12개월 모아 상호작용 중 나타나는 어머

니 행동, 그리고 18개월 걸음마기 아동의 외

현화 및 내재적 문제행동 간 관계는 어떠한

가? 

<연구문제 2> 12개월 때 어머니의 반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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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그리고 간섭적 행동이 영아의 세분화

된 14가지 기질 특성과 걸음마기 외현화 및 

내재적 문제행동 간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

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83명의 영아와 

이들의 어머니들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

들은 해당 지역 보건소와 산부인과를 통해 모

집되었으며 영아가 생후 1개월일 때부터 아동

발달에 관한 종단연구에 참여하고 있었다. 아

동의 월령이 생후 12개월일 때를 기준으로 어

머니의 평균 연령은 32세였으며 어머니의 학

력은 고졸 23%, 전문대졸 5%, 대졸 63%, 대학

원 이상 9%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자료는 아동들이 12개

월과 18개월이 되었을 때 2차례 측정되었다. 

이 중 12개월에는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모

아상호작용 행동이, 18개월에는 문제행동이 

측정되었다. 각 시점에서의 평균월령은 1차 

시점에서 12개월(M = 12.80개월, 범위 12～15

개월, SD = .69), 2차 시점에서 18개월이었다

(M = 18.57개월, 범위 18～20개월, SD = .53). 

3가지 측정 모두에 참여한 74 영아-어머니쌍

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분석에서 

제외된 영아와 포함된 영아 간 기질 점수에서

의 차이나 성차는 발견되지 않았다.

모든 참가자의 연구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

루어졌으며, 어머니는 부모용 서면 연구설명

문을 제시받았다. 연구 목적 및 방법과 관련

하여 설명을 듣고 필요하다면 질의응답을 하

였고 동의서에 서명한 후 연구에 참여하였다.

2. 측정도구

12개월(영아기) 기질(IBQ-R)

12개월 당시의 기질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

하여 IBQ-R을 한국 영아에 맞게 번안한 김수

정과 곽금주(2007)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전혀 아니다)에서 7(항상 그렇다)까지 

7점 척도로 영아 기질을 어머니가 평가하도록 

되어 있었다. IBQ-R(Infant Behavior Questionnaire 

-Revised)은 19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4가

지 기질 차원을 포함하였다. 14개의 하위 차

원에 대한 Cronbach‘s α는 활동수준(15문항) = 

.54, 미소와 웃음(10문항) = .59, 강한 자극에 

대한 즐거움(11문항) = .80, 지각적 민감성(12

문항) = .56, 접근(12문항) = .71, 음성 반응(12

문항) = .58, 제한에 대한 고통(16문항) = .49, 

두려움(16문항) = .84, 슬픔(14문항) = .67, 반

응 감소율/고통으로부터 회복률(13문항) = .67, 

지향지속성(12문항) = .68, 안기기(17문항) = 

.41, 달래기 쉬움(18문항) = .45, 약한 자극에 

대한 즐거움(13문항) = .83로 나타났다.

12개월 어머니의 모아 상호작용 행동 

(C-CARES)

영아기 모아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어머니

의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10분 

동안 모아의 자유놀이 상황을 녹화하였다. 여

러 모아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들이 통상 10분 

정도의 자료를 활용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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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연구실 방문 중 10분의 모아 상호작용을 

사용하였다. 자유놀이 동안 어머니와 영아는 

방 한 가운데에 앉아 있고, 앞에는 두 개의 

전화기 장난감과 공, 인형, 이야기 책 그리고 

인형의 집 세트가 담긴 바구니가 제공되었다. 

어머니는 평소와 같이 영아와 놀이를 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자연스런 모아 상호작용을 위

해 비디오카메라는 방 밖에 설치되었다. 어머

니 행동은 Caregiver-Child Affect, Responsiveness, 

and Engagement Scale(C-CARES; Tamis-LeMonda, 

Ahuja, Hannibal, Shannon, & Spellmann, 2001)를 

통해 측정되었다. C-CARES는 정서, 민감성, 교

육 등을 포함하여 어머니 행동 18가지를 평가

하는 척도로서 그 신뢰도는 선행연구에서 보

고된 바 있었다(Funamoto & Rinaldi, 2015). 

Tamis-Lemonda 등(McFadden & Tamis-Lemonda, 

2013; Shannon, Tamis-LeMonda, & Cabrera, 2006; 

Shannon, Tamis-LeMonda, London, & Cabrera, 

2002)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반응적 

행동, 부정적 행동, 간섭적 행동, 세 가지 차

원의 어머니 행동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어머

니의 반응적 행동은 영아의 언어적/비언어적 

단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어머니의 긍정 정

서, 정서적 맞춤, 성취 지향, 언어의 양과 질 

그리고 상징적 놀이 시도 행동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영아에게 긍정적인 정서, 

태도 혹은 감정을 가지고 즐거움과 애정과 같

은 긍정적 표현을 하는 것은 어머니의 반응적 

행동에 속한다. 이때 표현은 어머니의 얼굴 

표정, 목소리 톤, 그리고 몸의 자세를 통해 표

현될 수 있다. 영아가 손을 뻗거나 발을 차거

나 장난감이나 다른 물건을 쳐다보는 등 특정

한 신호를 보낼 때 영아의 요구와 의도에 맞

는 몸짓과 시선, 얼굴 표정 등의 반응을 적절

하게 보이는 것 또한 어머니의 반응적 행동에 

속한다. 그리고 영아가 미소를 지을 때 같이 

미소를 짓거나 영아가 큰 소리를 내면 어머니

도 큰 소리를 내고 반대로 영아가 조용히 놀 

때에는 어머니도 소곤소곤 말하는 행동도 어

머니의 반응적 행동으로 분류된다. 이 외에도 

어머니가 영아의 인지적 성취와 지능 발달을 

위해 영아에게 다양한 활동을 권하거나 새로

운 물건을 가리키며 무엇인지 물어보는 행동, 

그리고 장난감을 가지고 영아에게 다양한 놀

이를 시도하는 행동들 또한 어머니의 반응적 

행동의 예들이 될 수 있다. 어머니 부정적 행

동은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 부정적 신체접촉 

그리고 부정적 언어 행동을 포함한다. 예컨대 

영아에게 얼굴을 찌푸리거나 째려보는 행동을 

하거나 빈정대거나 격양된 목소리로 영아에게 

말하거나 한숨을 쉬거나 우울 혹은 슬픔을 표

현하는 것은 어머니의 부정적 행동에 속한다. 

영아를 때리거나 찌르기, 혹은 강압적으로 영

아를 안거나 당기거나 특정 위치로 옮기거나 

아니면 못 움직이게 하는 행동 또한 어머니의 

부정적 행동의 예가 될 수 있다. 영아에게 “안 

돼.” “하지마.” “문제가 뭐니” 등의 비판이나 

비난 “너랑 안 놀아줄 거야”와 같은 위협, 부

적절한 농담도 어머니의 부정적 행동으로 분

류된다. 마지막으로 어머니 간섭적 행동은 어

머니의 간섭이나 제한, 놀리기 그리고 비융통

적인 행동으로 영아에게서 장난감을 뺏는 다

거나 영아를 계속 만지며 괴롭히거나 무뚝뚝

한 척을 하는 등 영아의 기대에 반대되는 예

상치 못한 행동으로 영아를 불안정하게 하는 

등의 행동이나 영아 스스로 놀고 싶은 장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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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고 영아가 관심 없는 

장난감으로 지속적으로 놀이를 시도하는 등의 

행동 등이 어머니 간섭적 행동에 속한다.

C-CARES를 기반으로 한 어머니의 행동은 

실험 가설을 모르는 심리학 전공 학부졸업생 

4명에게 총 18가지의 어머니 행동을 숙지시키

고 총 3번의 녹화된 비디오를 관찰 후 모아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어머니와 영

아의 행동 그리고 그들 간의 상호성을 1점(거

의 관찰되지 않음)부터 5점(지속적으로 관찰

됨)까지 평가하도록 하였다. 평정자간 신뢰도

를 확인하기 위해, 녹화된 비디오 중 20%(N 

= 15)를 무선적으로 선택하여 2명의 평정자들

이 각기 코딩한 후 평정자간 신뢰도를 계산하

였다. 그 결과 평정자간 신뢰도는 .93이었다. 

Cronbach’s α값은 어머니의 반응적 행동의 경

우 .88, 부정적 행동은 .74 그리고 어머니의 

간섭적 행동은 .46이었다. 어머니의 간섭적 행

동에 대한 알파수준은 다소 낮았지만, 이는 

간섭적 행동을 평가하는 문항의 수가 적고 문

항 간 분산이 낮기 때문일 수 있었으므로

(McFadden & Tamis-Lemonda, 2013) 분석에 포함

시켰다.

18개월 걸음마기 문제행동(TBC)

걸음마기 영아의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Toddler Behavior Checklist(TBC; Larzelere, Martin, 

& Amberon, 1989)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Toddler Behavior Checklist(TBC)는 Child Behavior 

Checklist(CBCL; Achenbach, 1992)과 비슷한 척도

로 9개월에서 48개월 사이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을 평가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76문항

으로 구성되어 5개의 하위 영역을 4점 척도로 

평가한다(Larzelere et al., 1989; Shaw, Owens, 

Giovannelli, &, Winslow, 2001). 걸음마기에 확연

히 나타나는 외현화 문제행동뿐만 아니라 내

재적 문제행동 또한 아동기를 걸쳐 지속적으

로 나타나기 때문에(Larzelere et al., 1989) 본 

연구에서는 Moore, Cohn과 Campbell(2001)의 연

구를 바탕으로 반항적 성향과 육체적 공격성

을 합하여 외현화 문제행동의 지표를 구하고, 

미성숙한 특성, 정서적 불안정성, 수줍음 영역

을 합산, 내재적 문제행동을 각각 평가하였다. 

Cronbach’s α값은 외현화 문제행동은 .85, 내재

적 문제행동은 .72였다.

3. 연구절차 및 분석

영아가 12개월일 때 어머니와 영아는 서울

대학교 발달심리연구소에 방문하였다. 절차가 

시작되기 전 훈련된 실험자가 어머니에게 연

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

을 받았다. 다음으로 어머니는 영아와 함께 

자유놀이 과제에 참여하였다. 어머니는 평소

처럼 영아와 놀도록 요구 받았다. 모아 상호

작용은 녹화되었다. 자유놀이 과제 후 어머

니는 영아 기질 설문지인 IBQ-R(Gartstein & 

Rothbart, 2003)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영아가 

18개월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TBC(Larzelere et 

al., 1989)를 작성하여 자녀의 문제행동을 측정

하였다.

영아 기질과 어머니 행동 그리고 걸음마기 

문제행동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 분석

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어머니 행동의 조절효

과를 탐색하기 위한 본 연구 목적을 위해 위

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공산성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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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변인들과 상호작용

은 중심화 하였으며, 분석에서 VIF는 모두 10

이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2개월 영아 기질과 12개월 모아상호작용에

서의 어머니 행동, 그리고 18개월 걸음마기 

문제행동 간 상관관계는 표 1과 같다.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걸음마기 문제행동에 대한 영

아 기질의 주요 효과가 보고된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김수정, 

곽금주, 2007; Carrasco et al., 2016; Crawford et 

al., 2011; Eisenberg et al., 2001; Gartstein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효과에서 더 

나아가 영아 기질과 문제행동간 관계를 조절

하는 어머니 행동의 조절효과를 중점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14개의 기질 차원들 중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어머니 행동에 의해 조절된 것들만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1. 영아 기질과 걸음마기 문제행동 간 관계에

대한 어머니 반응적 행동의 조절효과

먼저 표 2에서 보듯 영아 기질과 걸음마기 

문제행동 간 관계를 조절하는 어머니의 반응

적 행동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그림 1a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어머니 반응적 

행동은 유의미하게 영아 활동 수준 기질과 외

현화 문제행동 간 관계를 조절했다(B = .10, p 

< .05). 활동 수준이 높은 영아일수록 그렇지 

않은 영아보다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

였는데, 이러한 영아들이 어머니의 반응적 행

동을 더 많이 경험할 때 이후 더 높은 수준의 

외현화 점수를 받았다. 또한 어머니 반응적 

행동은 영아의 달래기 쉬움 기질과 외현화 문

제행동 간 관계를 유의미하게 조절하는 변인

이었다(B = -.08, p < .05). 그림 1b에서 보듯, 

영아 기질 특성이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행동 

간 관련성이 낮았는데, 이때 어머니의 반응적 

행동 점수가 높을수록 상관은 더 낮아지는 경

향이 있었다. 한편, 어머니의 반응적 행동은 

영아의 두려움 기질이 걸음마기 내재적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미하게 조절하였다. 

그림 2a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내재적 문제행동

에 미치는 영아의 두려움 기질의 부정적 효과

는 어머니의 반응적 행동에 의해 약화되었다

(B = -.05, p < .05). 그림 2b에서 보듯 두려움 

기질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반응적 행동은 영

아의 약한 자극 추구 기질이 걸음마기 내재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또한 조절하였는데(B 

= -.06, p < .01), 구체적으로 약한 자극 추구 

기질이 강한 영아일수록 어머니의 반응적 행

동을 경험했을 때 걸음마기 내재적 문제행동 

점수가 낮았다. 반면, 동일한 기질적 특성을 

지닌 영아들의 경우, 어머니가 반응적 행동 

점수가 낮았을 때에는 이후 내재적 문제행동 

점수가 높았다.

2. 영아 기질과 걸음마기 문제행동 간 관계에

대한 어머니 부정적 행동의 조절효과

다음으로 어머니의 부정적 행동이 영아 기

질과 걸음마기 문제행동 간 관련성을 조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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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변인 R2 ⊿R2 B SE F

  외현화 문제행동

1 활동수준 .07 .07* .36* .15 5.42*

2 활동수준 .24 .17** .45** .14 11.35**

어머니 반응 -1.21** .30

3 활동수준 .31 .07* .34* .14 10.54**

어머니 반응 -1.19** .29

활동수준x어머니 반응 .10* .04

1 달래지는 정도 .06 .06* -.33* .15 4.62*

2 달래지는 정도 .17 .11** -.26† .15 7.28**

어머니 반응 -1.00** .32

3 달래지는 정도 .23 .06* -.02 .15 7.00**

어머니 반응 -1.10** .31

달래지는 정도x어머니 반응 -.08* .03

  내재적 문제행동

1 두려움 .10 .10** .22** .08 7.49**

2 두려움 .12 .03 .25** .08 4.75*

어머니 반응 -.40 .29

3 두려움 .19 .07* .30** .08 5.25**

어머니 반응 -.52† .28

두려움x어머니 반응 -.05* .02

1 약한 자극 추구 .01 .01 -.07 .10 .52

2 약한 자극 추구 .03 .02 -.07 .10 1.10

어머니 반응 -.35 .27

3 약한 자극 추구 .09 .06* .06 .11 2.30†

어머니 반응 -.35 .27

약한 자극 추구x어머니 반응 -.06* .03

†p < .09. *p < .05. **p < .01.

표 2. 12개월 영아기질과 18개월 문제행동 간 관계에 대한 12개월 모아상호작용 중 어머니 반응적 행동의

조절효과 (N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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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 영아 활동수준 1b. 영아 달래지는 정도

그림 1. 영아 기질과 걸음마기 외현화 문제행동 간 관계에 대한 어머니 반응적 행동의 조절효과

2a. 영아 두려움 2b. 영아 약한 자극 추구

그림 2. 영아 기질과 걸음마기 내재적 문제행동 간 관계에 대한 어머니 반응적 행동의 조절효과

는지를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그림 3a와 그림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영아 

두려움 기질과 외현화(B = -.28, p < .05) 및 

내재적(B = -.24, p < .05) 문제행동 간 관계

는 어머니 부정적 행동에 의해 유의하게 조절

되었다. 특히 두려움 기질이 큰 영아가 어머

니의 부정적 행동을 경험할 때 걸음마기 문제

행동 점수는 가장 높게 나왔다. 또한 영아의 

약한 자극 추구 기질과 걸음마기 외현화 문제

행동 간 관계에서 어머니 부정적 행동의 조절

효과도 확인되었다(B = -.24, p < .05). 표 3b

에 따르면 영아들이 어머니의 부정적 행동을 

경험할 때에는 오히려 약한 자극 추구 기질에

서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이후 걸음마기 외현

화 문제행동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3. 영아 기질과 걸음마기 문제행동 간 관계에

대한 어머니 간섭적 행동의 조절효과

마지막으로 표 4와 같이 영아 기질과 걸음

마기 문제행동 간 관계에 대한 어머니 간섭적 

행동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어머니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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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변인 R2 ⊿R2 B SE F

  외현화 문제행동

1 두려움 .05 .05* .19* .10 4.05*

2 두려움 .13 .08* .15 .09 5.35**

어머니 부정성 7.75* 3.08

3 두려움 .18 .05* .15 .09 5.17**

어머니 부정성 13.28** 4.02

두려움 x 어머니 부정성 -.28* .14

1 약한 자극 추구 .00 .00 -.07 .13 .27

2 약한 자극 추구 .11 .10** -.10 .12 4.19*

어머니 부정성 8.79** 3.09

3 약한 자극 추구 .16 .06* -.33* .16 4.54**

어머니 부정성 14.37** 3.94

약한 자극 추구 x 어머니 부정성 -1.01* .46

  내재적 문제행동

1 두려움 .08 .08* .19* .08 6.53*

2 두려움 .14 .06* .17* .07 5.86**

어머니 부정성 5.42* 2.46

3 두려움 .19 .06* .16* .07 5.81**

어머니 부정성 10.18** 3.20

두려움 x 어머니 부정성 -.24* .11

*p < .05. **p < .01.

표 3. 12개월 영아기질과 18개월 문제행동 간 관계에 대한 12개월 모아상호작용 중 어머니 부정적 행동의

조절효과 (N = 74)

3a. 영아 두려움 3b. 영아 약한 자극 추구

그림 3. 영아 기질과 걸음마기 외현화 문제행동 간 관계에 대한 어머니 부정적 행동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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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영아 두려움 기질과 걸음마기 내재적 문제행동 간

관계에 대한 어머니 부정적 행동의 조절효과

단계 변인 R2 ⊿R2 B SE F

  외현화 문제행동

1 제한에 대한 고통 .08 .08* .41* .17 5.96*

2 제한에 대한 고통 .26 .19** .57** .16 12.61**

어머니 간섭 3.82** .09

3 제한에 대한 고통 .33 .07** .50** .15 11.53**

어머니 간섭 3.46** .88

제한에 대한 고통x어머니 간섭 -.26** .10

1 활동수준 .07 .07* .36* .15 5.42*

2 활동수준 .22 .15** .41** .14 9.72**

어머니 간섭 3.30** .91

3 활동수준 .27 .06* .30* .15 8.61**

어머니 간섭 3.52** .89

활동수준x어머니 간섭 -.24* .10

  내재적 문제행동

1 달래지는 정도 .02 .02 -.16 .13 1.51

2 달래지는 정도 .05 .03 -.14 .13 1.86

어머니 간섭 1.19 .80

3 달래지는 정도 .10 .05* -.13 .12 2.70†

어머니 간섭 1.85* .85

달래지는 정도x어머니 간섭 .20* .10

†p < .09. *p < .05. **p < .01.

표 4. 12개월 영아기질과 18개월 문제행동 간 관계에 대한 12개월 모아상호작용 중 어머니 간섭적 행동의

조절효과 (N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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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영아 달래지는 정도 기질과 걸음마기 내재적 문제행동 간

관계에 대한 어머니 간섭적 행동의 조절효과

5a. 영아 제한에 대한 고통 5b. 영아 활동수준

그림 5. 영아 기질과 걸음마기 외현화 문제행동 간 관계에 대한 어머니 간섭적 행동의 조절효과

섭적 행동은 영아의 제한에 대한 고통 기질과 

걸음마기 외현화 문제행동 간 관계(B = -26, p 

< .01), 그리고 영아 활동 수준 기질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 관계(B = -.24, p < .05)를 유의

미하게 조절하였다. 그림 5a와 5b에 제시된 바

와 같이 제한에 대한 고통 기질과 활동 수준 

기질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영아들이 더 높은 

수준의 어머니 간섭적 행동을 경험하면, 이후 

걸음마기에 더 높은 외현화 문제행동 점수를 

받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어머니의 간섭적 

행동은 영아의 달래지는 기질 특성이 이후 내

재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미하게 

조절하는 변인이었다(B = .20, p < .05). 그림 

6에서 보듯 쉽게 달래지는 기질 특성을 보이

는 영아가 어머니의 간섭적 행동을 더 많이 

경험할 때, 더 높은 내재적 문제행동을 보였

다. 그러나 어머니의 간섭적 행동이 적을 때

에는 달래지는 기질 수준이 높은 영아일수록 

이후 더 낮은 내재적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향

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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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12개월 영아 세부 기질 차원

과 12개월 모아 상호작용 중 나타나는 어머니 

행동, 그리고 18개월 걸음마기 아동의 외현화 

및 내재적 문제행동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같은 상위 기질 차원에 속하더라도 14가지의 

하위 기질 차원들은 외현화 및 내재적 문제행

동과 서로 다른 관련성을 보였으며, 어머니의 

반응적, 부정적, 간섭적 행동 또한 걸음마기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재적 문제행동과 상관성

이 다르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

서는 영아 기질과 걸음마기 문제행동 간 관계

에 대한 어머니 행동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

다. 분석 결과 어머니의 반응적 행동은 유의

미하게 영아 기질이 걸음마기 문제행동에 미

치는 영향을 조절하였다. 활동 수준이 낮은 

영아들이 더 높은 수준의 어머니의 반응적 행

동을 경험하였을 때에는 외현화 문제행동 점

수가 낮았지만, 어머니의 반응적 행동 수준이 

높을 때에는 영아들이 활동적일수록 외현화 

문제 행동 점수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Putnam(2015)의 주장과 일치한다. 그는 

강하고 자극적인 맥락에서의 높은 활동 수준

은 문제행동 발달과 관련 있는 반면, 약한 자

극의 맥락에서 나타나는 높은 활동 수준은 적

응에 보호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더 나은 사회

적 관계를 위한 촉매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

다. 이에 비추어 보면 활동적인 기질의 영아

들일수록 높은 수준의 어머니 반응적 행동에 

노출되면, 이는 강한 자극 환경에 노출되었다

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들은 더 많은 문제행

동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활동적인 

기질의 영아가 자극이 강한 놀이 맥락에서 어

머니의 반응적 행동을 경험할 때, 낮은 자극

의 환경에서보다 더 많은 문제행동을 보였던 

Augustine, Moding과 Stifter(2017)의 연구결과와

도 일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쉽게 

달래지는 기질의 영아들일수록 어머니의 반응

적 행동을 경험했을 때 더 낮은 외현화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더 반응

적인 어머니일수록 영아들에게 안정과 이들의 

필요를 그렇지 않은 어머니보다 더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제공하며, 잘 달래지는 영아들 또

한 이러한 어머니의 행동으로부터 더 쉽게 혜

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Karreman, van 

Tuijl, van Aken, & Dekovic, 2009). 어머니의 반

응적 행동은 영아 두려움 기질과 내재적 문제

행동 간 관계도 조절하였는데, 두려움 기질을 

가진 영아일수록 어머니의 높은 반응적 행동

을 경험할 때 걸음마기에 더 낮은 내재적 문

제 행동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영아들이 

어머니의 낮은 반응적 행동을 경험할 때에는 

이후 더 많은 내재적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향

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더 반응적인 어머

니일수록 영아들이 두려움을 느낄 때 위안을 

제공하고, 이들이 두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탐

색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 이러한 설명

은 Braungart-Rieker Hill-Soderlund와 Karrass(2010)

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데, 이들은 어머니

의 반응적 행동이 영아의 두려움 기질 발달 

속도를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

로 어머니의 반응적 행동 수준이 높을 때에는 

영아의 약한 자극 추구 기질이 클수록 걸음마

기에 아동들은 적은 내재적 문제행동을 보였

다. 반면, 이러한 기질의 영아가 낮은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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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반응적 행동을 경험할 때에는 이후 더 큰 

내재적 문제행동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조절 능력 기질의 하위 차원 

기질인 약한 자극 추구가 낮을 때 문제행동 

발달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효과가 어머니의 

반응적인 행동으로 완화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영아의 조절 능력 기질이 다소 부족하

더라도 어머니가 적절한 전략과 모델링을 제

공하면, 영아는 어머니의 반응적 행동을 내재

화 하여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거나 고통 상황

에 처했을 때 스스로 조절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Bates et al., 2012).

둘째, 본 연구는 영아 기질과 걸음마기 문

제행동 간 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부정적 행동

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먼저 영아의 두려

움 기질이 걸음마기 외현화 및 내재적 문제행

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머니의 부정적 행동에 

의해 달라졌다. 두려움 기질이 높은 영아일수

록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나 두려운 상황에 처

했을 때 어머니의 명령이나 부정적이고 강압

적인 행동보다는 적절한 반응과 지지를 필요

로 한다(Karreman et al., 2010). 그러나 어머니

가 두려움이 많은 영아들에게 부정적으로 행

동한다면, 이러한 영아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따라서 외현화나 내재적 문제행동을 가

질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다. 또한, 두려움 

기질이 큰 아동일수록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어머니의 부정적 행동을 더 쉽게 내재화하기 

때문에(Karreman et al., 2010), 이는 더 쉽게 문

제행동 발달로 이어질 수 있다. 다음으로 어

머니의 부정적 행동은 약한 자극 추구 기질이 

낮은 영아들에게서 더 큰 외현화 문제행동과 

관련 있었지만, 놀랍게도 약한 자극 추구 기

질이 높은 영아에게서는 오히려 어머니가 부

정적으로 행동할수록 걸음마기 외현화 문제행

동의 위험성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결과는 약

한 자극을 추구하는 영아일수록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Gartstein & Rothbart, 2003) 

어머니의 부정적 행동을 더 쉽게 알아차리고 

겉으로 문제를 드러내지 않으려 했기 때문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간섭적 행동 또한 영

아 기질과 걸음마기 문제행동 간 관계를 유의

미하게 조절하였다. 영아의 제한에 대한 고통

과 활동 수준 기질은 어머니의 간섭적 행동에 

따라 걸음마기 외현화 문제행동을 다르게 예

측하였다. 놀랍게도 쉽게 화를 내거나 더 활

동적인 영아일수록 어머니의 간섭적 행동 수

준이 낮을 때 더 많은 문제행동을 보였다. 이

러한 결과는 외향성이 높은 영아들이 더 목표 

지향적이라는 연구자들의 주장과 일치한다

(Kochanska, Aksan, Penney, & Doobay, 2007; 

Zentner & Shiner, 2015). 때문에 이러한 영아들

은 자신의 목표가 방해 받을 때 더 쉽게 공격

적인 반응 등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가능성

이 크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고통이나 

분노를 쉽게 드러내거나 활동적인 기질의 영

아일수록 오히려 때때로 제한을 필요로 하며, 

이들이 조절에 실패하고 폭발하기 전 부모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Augustine et al., 2017). 

이 때 부모의 간섭적 행동은 제한에 대한 고

통 수준이 높고 활동적인 영아들에게 한계를 

가르치고 스스로 조절하는 법을 학습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간섭적 

행동은 영아의 달래지는 기질과 내재적 문제

행동 간 관계도 조절하였다. 쉽게 달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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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질의 영아일수록 어머니가 덜 간섭적일 때 

걸음마기에 적은 내재적 문제행동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의 조절 능력 기질이 어머

니의 낮은 간섭적 행동과 관련 있다는 것을 

보여준 Bates 등(2012)의 연구 결과와 일치 한

다. Bates는 어머니의 낮은 간섭적 행동 수준

이 영아의 자기 통제 발달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한다고 설명하였다(Bates, Pettit, Dodge, & 

Ridge, 1998). 그러나 어머니의 간섭이 클 때에

는 이러한 어머니 행동이 영아가 새로운 상황

이나 환경을 탐색하고 관여하는 것을 방해하

여, 결국 영아의 효능감 형성을 방해할 수 있

다(Bates et al., 2012). 즉, 어머니의 간섭적인 

행동은 영아의 자율성 발달을 저해하고 따라

서 내재적 문제행동 발달에 취약하도록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영아기 세분화된 기질 특성이 걸

음마기 외현화와 내재적 문제행동 발달에 미

치는 종단적인 영향을 어머니 행동의 조절효

과와 함께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본 연구

에서는 기질의 측정치가 어머니의 보고를 통

해 얻어졌다는 제한이 있다. 물론 영아의 발

달에 대한 어머니 보고의 신뢰성이 보고된 선

행연구들(Bate, Dale, & Thal, 1995; Reznick & 

Goldsmith, 1989)에 비추어 볼 때 영아를 대상

으로 한 본 연구의 측정방법은 불가피한 측면

이 있다. 그러나 이후 연구에서는 다른 양육

자의 보고나 관찰자의 평정을 통해 기질을 측

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아의 하위 기질 차

원 중 신뢰도가 낮게 나온 항목들이 있기 때

문에 차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다음으로 기질과 더불어 걸음마기 

문제행동 또한 어머니가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두 변인 간의 상관성이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두 변인을 다

른 보고자나 관찰자의 평정을 통해 측정할 필

요성이 있다. 또한 후속 연구에서는 모아 상

호작용 중 어머니 행동을 영아기 뿐만 아니라 

걸음마기에도 측정하여 어머니 행동이 시간에 

따라 일관적이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절효과 검증에 있어 통제변인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후속연

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본 연구는 피험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많은 표집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다문화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 다양

한 가족 형태를 대상으로 연구를 확장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세분화된 기질과 다

양한 어머니 행동이 함께 걸음마기의 문제행

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무엇보다 영아의 세분화된 

기질 특성과 서로 다른 어머니 행동이 다양한 

발달 경로를 가지고 걸음마기 외현화 및 내재

적 문제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특정 기질 특성이 반드시 부정적인 아동 

발달로 이어지기보다는 영아 기질에 따라 효

과적인 부모 행동은 다양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발달적 결과도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하

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영아기 기

질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어머니의 행동을 조

정하는 것은 걸음마기의 외현화나 내재적 문

제행동 발달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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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ongitudinal Relation between

Infant Temperament and Toddler Behavior Problems:

The Moderating Effects of Maternal Behaviors

 Lee, HyoJin1)         Kwak, Keumjoo1)         Kim, Yeonsoo2)

1)Dep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2)Dept. of Counseling Psychology, Jeonju University

The moderating effects of maternal behaviors on the association between fine-grained infant temperament 

and toddler behavior problems were examined in a sample of 83 Korean infants(35 males, 39 females). 

Infant temperament was measured by maternal reports, and maternal behaviors were observed and recorded 

when infants were 12 months old. Toddler behavior problems were assessed by maternal reports at 18 

months. For the analysis, the hierarchical regression was conducted. Results showed that maternal 

responsiveness exacerbated effects of infant activity level on toddler externalizing problems, but strengthened 

protecting effects of soothability on externalizing problems, and of low intensity pleasure on internalizing 

problems. Additionally, maternal responsiveness mitigated effects of infant fear on internalizing problems. 

When fearful infants experienced more maternal negativity, they scored highest in behavior problems. 

When infant who scored high in low intensity pleasure had a more negative mother, they exhibited less 

externalizing problems. Low maternal intrusiveness exacerbated effects of infant distress to limitation and 

activity level on externalizing problems, while strengthen buffering effects of soothability on internalizing 

problems. These findings suggest more specific developmental paths of toddler behavior problems in 

relation to various infant temperament and maternal behaviors during infancy, and can be applied to 

prevention and interventions.

Keywords: infant temperament, mother-infant interactions, maternal behaviors, toddler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toddler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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